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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의문문(질문문)은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 체계 중 하나로, 

본질적으로는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주변 세계 또는 대화 

상대에 대한 이해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발화 형식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질문은 단순한 정보 탐색의 도구를 넘어, 화자의 문화적 소통 

방식, 사회적 지위, 화자와 청자 간의 화용적 관계를 반영한다. 의문문의 

문법 구조와 통사·의미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효과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에 대한 구조·의미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자가 의문문 사용 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줄이고, 다양한 문화 및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사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실제 의사소통에서 질문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법적 제안도 함께 제시한다. 

본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에 대한 구조적 특징과 기능을 

통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두 언어 간 의문문의 구조 및 기능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질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서양 문화와 한국 문화의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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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이유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질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문은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이며, 대화를 시작하고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잘 지내세요?” 또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와 같은 질문은 

대화의 시작점이 된다. 질문은 대화를 지속시키고 정보가 계속해서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이는 대화를 더욱 활기차고 흥미롭게 만든다. 

일상 대화에서 질문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확인하고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질문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질문을 하는 것은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다양한 관점을 넓히는 

데도 기여한다. 

어떤 대화에서든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 감정, 경험에 대해 물어볼 때, 

당신은 경청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뢰와 친밀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질문은 화자의 관찰력과 경청 능력을 드러내기도 한다. 

적절한 시점에 알맞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핵심적인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며, 상대방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세심한 소통이 가능해지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질문은 문장 구조와 문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 ‘예/아니요’로 대답하는 폐쇄형 질문, ‘누가’, ‘언제’, 

‘어디서’ 등으로 시작하는 개방형 질문, 선택형 질문 등 다양한 질문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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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언어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익히게 한다. 질문을 만드는 

능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데 필수적인 언어 능력 중 하나이다. 

질문을 통해 학습자는 풍부한 대화에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일상 대화에서의 질문 형식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문화에서는 직설적인 질문을 선호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질문 시의 

예의와 정중함을 더 중요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사회의 소통 방식과 

질문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 

하이퐁 경영 기술대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영어와 중국어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언어 중 하나이며, 영어와 함께 병행하여 

교육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통해 복잡한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특히 한국어의 문장 구조나 음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큰 이점을 준다. 

그러나 각 언어의 고유한 문법적 특성으로 인해 두 언어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은 학습, 의사소통 및 실생활 적용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영어와 한국어는 질문에서의 존댓말과 정중함의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What do you want?”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듣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정도에 따라 “뭘 원하세요?”(존댓말) 또는 “뭘 원해?”(반말)와 같이 

달라져야 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한국어 질문을 적절한 상황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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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한국어 전공 학생들처럼 외국인 친구나 해외 파트너와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언어에서의 질문 형식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무례한 행동을 피하고,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한국어와 영어의 질문 

표현 방식에 대한 비교 및 대조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질문 표현 방식 비교 및 대조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2. 연구 목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영어의 의문문 

문법 구조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영어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질문 표현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두 언어에서의 의문문 구성 방식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질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하며, 특히 존댓말과 반말처럼 사회적 위계와 예의범절 요소가 

영어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다룬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문화 간 

소통에서 실수를 피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연구 문제 

설정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1.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 구조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 구조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의사소통에서 어떤 오류를 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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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문화와 서구 문화에서 의문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1.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언어 대조 분석 방법, 

문헌 연구 방법, 상황 연구 방법이다. 

첫째, 언어 대조 분석 방법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의문문의 형성 방식, 어순, 그리고 의문문의 

유형(폐쇄형, 개방형, 선택형 등)을 포함하여 두 언어에서의 질문 

사용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둘째, 문헌 연구 방법은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 및 질문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 특히 질문에 관한 연구를 찾고, 이미 발표된 

자료를 통해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상황 연구 방법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분석하여 각 특정 

상황에서 질문 사용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원어민과 

학습자가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학술적, 직장 내, 또는 사회적 소통 상황에서의 실제 예시를 통해 

비교하고 대조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1.5. 연구 범위 

질문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이는 문법, 

의미, 사용법, 그리고 문화와 같은 여러 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언어는 질문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형식에서부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도까지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각 공동체의 

의사소통 특성을 반영한다. 시간, 지식 및 경험의 한계로 인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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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질문의 문법적 측면과 기능, 그리고 두 

언어에서의 질문 사용에 관련된 요소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1.6. 연구 구조 

본 연구는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I 부 - 서론에서는 연구의 이유, 목표, 연구 질문, 범위, 방법 및 연구 구조를 

소개한다. 

II 부 – 본론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 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문장과 의문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 제 2 장은 영어와 한국어에서 의문의 구조와 기능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실제 의사소통에서 어떤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 제 3 장은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에서 질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할 것이다.  

III 부 – 결론에서는 앞서 제시된 제안들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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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발 

제 1 장: 이론적 배경 

1.1. 영어와 한국어의 문장개관 

1.1.1. 영어와 한국어에서 문장에 대한 개념  

언어학에서 ‘문장’은 구어 또는 문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완결된 

문법 단위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자연어에는 ‘문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그 정의와 구조 표현 방식은 각 언어 체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다. 

영어는 인도유럽어계에 속하는 언어로, 문장 구조는 보통 명확하고 

고정된 어순에 의해 결정되며, 대표적으로 주어 – 동사 – 목적어 (SVO) 

형태를 따른다. Crystal(2003)의 정의에 따르면, 영어에서 문장이란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주어와 

술어를 포함하는 문법 단위”이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형식적인 구조와 통사적 어순이며, 어순이 바뀌면 

문장의 의미나 문법적 정확성이 왜곡되거나 모호해질 수 있다. 

반면, 한국어는 교착어 계열에 속하며 알타이 어족(또는 한국-

퉁구스어계)으로 분류되는 언어로, 고정된 어순보다는 다양한 조사와 

동사 어미 체계를 활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구분한다. 한국어에서 문장은 

“의미적·문법적으로 완결된 발화이며, 진술, 의문, 명령, 감탄 등의 발화 

기능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끝나는 단위”로 정의된다 (Sohn, 1999). 

기본 어순은 “주어 – 목적어 – 동사 (SOV)”이며, 서술어는 항상 문장의 

끝에 위치하고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덕분에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다양한 동사 어미 체계를 숙지하지 않으면 상황에 적절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 또한, 존댓말, 높임법, 사회적 관계 등의 요소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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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에 내포되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 구조는 단순한 문법 기능을 넘어 

사회적·화용적 기능까지 수행한다. 

이 두 정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영어와 한국어 모두 ‘문장’을 

하나의 완전한 발화 단위로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발화 기능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영어는 어순과 내적 구조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어는 어미와 

형태소 변형 체계를 중심으로 발화 의미를 형성한다. 

두 언어 모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과 같은 공통된 문장 

유형을 가지고 있어 언어의 보편적 소통 기능을 반영하지만, 각 문장 

유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 고유의 문법 및 문화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두 언어에서 ‘문장’의 정의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일은 단순한 언어학적 접근을 넘어서, 질문 형성 방식과 같은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발화 행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1.1.2. 영어와 한국어 문장의 분류 

영어와 한국어 모두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문장을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 유형의 형태적 

실현 방식과 분류 방법은 문법 구조와 화용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영어에서는 문장의 분류가 주로 문장의 형식적 구조에 근거하며, 

어순, 구두점, 조동사의 사용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Quirk 외 (1985)에 

따르면, 영어에는 네 가지 기본 문장 유형이 있다: (1) 

서술문(declarative)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의 어순을 따름 (예: He is a student.); (2) 의문문(interrogativ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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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요청하며 조동사를 주어 앞에 위치시켜 표현함 (예: Is he a 

student?); (3) 명령문(imperative)은 명령이나 요청을 전달하며,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로 시작함 (예: Sit down.); (4) 감탄문(exclamatory)은 

강한 감정을 표현하며 특수한 감탄구문을 사용함 (예: What a beautiful 

day!). 이러한 분류는 영어 문법의 경직된 통사적 특성을 반영하며, 각 

문장 유형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어순보다는 문장 끝에 오는 어미(語尾)의 형태에 

따라 문장이 분류된다.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문장의 종결 어미가 문장의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Sohn (1999)과 Lee & Ramsey 

(2000)에 따르면, 한국어 문장 역시 서술문(서술문), 의문문(의문문), 

명령문(명령문), 감탄문(감탄문)으로 나뉘지만, 영어처럼 어순을 바꾸거나 

조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미의 사용을 통해 문장 유형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서술문에서는 “-요” 또는 “-입니다” 등의 공손한 

종결어미가 사용됨 (예: 학생입니다 – 나는 학생입니다); 의문문에서는 

“니까?” 또는 “-어요?” 등이 사용되어 질문을 형성함 (예: 학생입니까? – 

당신은 학생입니까?); 명령문은 “-(으)세요” 또는 “-십시오” 등을 

사용하여 정중한 요청을 표현함 (예: 앉으세요 – 앉으십시오); 감탄문은 

“-군요”, “네요”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함 (예: 정말 멋있네요 – 정말 

멋지네요!). 

이처럼 두 언어 간 문장 분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문장 

유형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다. 영어는 통사 구조와 구두점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어는 동사의 형태적 변화를 통해 문장의 기능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서는 어순을 바꾸지 않고도 어미의 변화만으로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어요.”는 평서문이지만, 

억양을 올리거나 어미를 의문형으로 바꾸면 “밥을 먹어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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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으로 바뀐다. 이처럼 한국어는 어미를 통해 정중함, 사회적 거리 

등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자의 사회적 인식과 맥락 이해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영어와 한국어 모두 문장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유사한 

분류 체계를 갖고 있지만, 형식적 실현 방식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영어는 형식성과 통사 규칙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어는 형태소 변화를 

통한 화용적 표현을 중시하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문장에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1.1.3. 영어와 한국어 문장의 구조와 기능 

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장은 단순한 문법 단위일 뿐만 아니라 

사고, 의도 및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중심 도구로 작용한다. 문장의 

특징을 규정짓는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은 통사 구조(syntactic 

structure)와 화용 기능(pragmatic function)이다. 문법 체계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할 때, 문장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각 언어 화자의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1.3.1. 문장 구조: 형식 지향성과 통사적 전개 

영어는 인도유럽어계의 굴절어(inflectional language)로서, 고정된 

문장 구조와 엄격한 어순 규칙을 가진다. 일반적인 영어 문장은 

SVO(주어–동사–목적어) 구조를 따르며, 이는 주어가 문장의 앞에 오고, 

그 뒤에 동사와 목적어가 위치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he student 

reads a book”이라는 문장에서 구조가 명확히 유지되며, 구성 요소의 

위치를 바꾸면 통사 오류나 의미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영어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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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과 동사의 형태 변화에 크게 의존하며, 시제와 상(tense and aspect) 

표현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예기: “He reads”(현재시제) vs. “He is reading”(현재진행형). 

또한, 다양한 문장 유형(의문문, 명령문 등)을 생성하기 위해 조동사의 

도치(do, does, did, can, will 등)나 특정 기능어를 사용한다. 

반면, 한국어는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로서, 어순이 

비교적 유연한 반면 동사 어미와 문법적 조사에 많은 의존을 보인다. 

한국어 문장은 보통 SOV(주어–목적어–동사) 구조를 따르며, 동사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며 시제, 상, 존대 표현, 감정 등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어미에 부착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책을 읽어요”라는 문장은 “책을 

학생이 읽어요”로 어순이 바뀌어도 조사를 통해 문법적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의미는 유지된다. 이는 한국어가 형태론적 정보와 화용적 

맥락에 기반해 의미를 구성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 영어는 통사적 

명료성과 논리성에 중점을 둔다. 

1.1.3.2. 문장의 기능: 정보 전달과 사회적 조절 

두 언어 모두 문장의 의사소통 기능은 (1) 정보를 제공하고, (2) 

정보를 요청·응답하며, (3)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세 가지 기본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Halliday, 1994). 그러나 이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은 언어마다 고유한 문화와 화자–청자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영어에서는 문장의 기능이 주로 내용 중심적으로 실현되며, 정보의 

전달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요청의 경우 “Close the door”와 같은 

직접적인 명령문이나 “Could you close the door, please?”와 같은 

간접적인 정중 표현이 사용된다. 이때 정중성은 조동사(modal verb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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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적인 종속절 구조 등을 통해 표현된다. 즉, 영어는 형태 변화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 전략을 통해 정중함을 구현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사회적 기능이 동사 어미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이는 화자와 청자 간의 나이, 지위, 친밀도와 같은 관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같은 의미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도 “뭐 해요?”, “뭐 하세요?”, “뭐 하십니까?”, “뭐 해?” 등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형태는 다른 사회적 뉘앙스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문장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도구로도 작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화용적인 

측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어는 의미적 맥락과 암시 표현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어는 문법 형태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표 1.1. 형식 구조와 사회적 의미 비교 

분석 항목 영어 (English) 한국어 (Korean) 

어순 고정적 (SVO) 유연함 (SOV) 

문장 유형 구분 
구조적 기준 (도치, 

조동사 등) 
어미와 조사 중심 

정중함 표현 

방식 
간접적, 의미적 구조 사용 

어미/형태소를 통한 직접적 

표현 

사회적 위계 

표현 
제한적, 주로 어휘적 명확한 어미 표현 

주요 화용 기능 정보 전달 중심 
사회적 질서 유지 및 정보 

전달 

이처럼, 영어와 한국어 문장의 구조와 기능은 각각의 언어 

사용자들의 사고 체계와 언어적 행동양식을 잘 반영한다. 영어는 논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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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 형식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어는 사회적 관계, 정중성, 

맥락 중심의 유연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대조언어학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외국어 교육 및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도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1.2.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 

1.2.1.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의문문의 개념 

의문문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문장 유형 중 하나로, 주된 목적은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의문문의 개념은 존재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과 수단은 언어마다 

고유한 문법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의문문의 정의를 비교하여 두 언어의 의문문 사용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영어에서 의문문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장으로 정의된다. Quirk 외 (1985)에 따르면, 영어에서의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나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영어의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법적 

특징—어순 전환(inversion)과 조동사의 사용—을 통해 인식된다. 예를 

들어, Yes/No 의문문의 경우 “He is coming”은 “Is he coming?”으로 

바뀌며, 이때 조동사 is 가 주어 he 앞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의문사(wh-

words)를 사용하는 wh-의문문에서는 what, where, why, how 등의 

의문사가 문두로 이동하여 조동사를 대체한다. 이처럼 영어에서의 

의문문은 어순의 변화와 동사의 형태 변화에 기반한다. 

이에 반해, 이익섭 & 김경수 (2003)의 『현대 국어 문법론』에 

따르면, “의문문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확인하려는 

문장 유형이다.” 즉, 한국어에서의 의문문도 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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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표현 방식은 영어와 다르다. 한국어의 

의문문은 어순 전환이나 조동사 사용이 아니라, 주로 동사의 어미 변화를 

통해 형성된다. “-까?”, “-나요?”, “-습니까?”와 같은 종결 어미를 평서문 

끝에 붙임으로써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입니다”는 “학생입니까?”로 바뀌어 의문문이 된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인 ‘어미 중심 구조’를 반영한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뭐”(what), “어디”(where), “왜”(why) 등의 의문사가 사용되지만, 

문장의 종결어미 변화가 의문문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영어와 한국어는 모두 의문문을 통해 정보를 요청하지만, 그 형성과 

정의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영어에서는 조동사의 도입과 어순 전환을 

통해 의문문을 구성하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문장의 통사적 규칙을 

엄격히 따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Do you know the 

answer?”에서 do 는 주어 앞에 위치하며, 이는 영어 의문문 형성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반면 한국어는 문장 구성 요소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도 의문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종결어미의 변화가 의문문 형성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무엇인가요?”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어미 “-인가요?”를 

통해 의문문으로 전환된다. 이는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결론적으로, 영어는 형식 구조와 문장 어순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어는 종결어미 변화와 형태소 조합을 통해 의문을 표현한다. 이는 각 

언어의 화자가 정보를 요청할 때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문화적, 

언어적 사고의 차이를 반영한다. 두 언어 모두 의문문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은 같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그 문법 체계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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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의문문의 유형 분류 

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문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 뉘앙스, 사회적 역할을 드러내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영어와 한국어는 각기 다른 문법 

구조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고유한 의문문 분류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의문문의 분류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양 언어의 통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를 통한 사고 체계와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게 한다. 

1.2.2.1. 영어의 의문문 유형 

Quirk, Greenbaum, Leech 및 Svartvik (1985)에 따르면, 영어의 

의문문은 구문 형식과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각 의문문 유형은 상호적인 의사소통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을 반영하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 Yes/No Questions: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문문 유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질문은 "예(yes)" 또는 "아니오(no)"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closed questions)"이라고 불린다. 자세한 설명 없이 

간단한 대답만을 요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자주 사용되며, 정보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단순한 대답을 요청할 

때 사용된다. 

폐쇄형 질문(Yes/No Question)은 일반적으로 이미 알고 있거나 

예상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질문자는 단순한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을 기대한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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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trust me? – (Titanic). 

•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 (New English File – 

Elementary, Oxford) 

- Wh- Questions: 영어에서 열린형(open-ended) 질문의 한 

유형으로, what, where, when, who, whom, whose, which, why, how 

등과 같은 의문사로 시작한다. Yes–No 질문과 달리, Wh- 질문은 단순히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없으며, 질문의 종류에 따라 청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elce-Murcia 와 Larsen-Freeman(1999)에 따르면, Wh- 질문은 

폐쇄형 질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반영한다. 이는 

청자에게 더 확장된 정보를 요구하고 대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Wh- Question 은 열린 정보를 유도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보기: 

• Where is my super suit?! – (The Incredibles). 

• A: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B: At 6:45. 

다음 표는 Wh- Question 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문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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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Wh- Question 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문사 

 

Wh- Questions 은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 및 담화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정중하거나 공식적인 

담화 상황에서는 간접 화법 구조가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보기: 

• Direct: Where is the restroom? 

• Indirect (more polite):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이 간접적인 형태는 주로 비즈니스 환경, 학문적 맥락, 또는 낯선 

사람과의 소통에서 사용된다. 

의문사 의미 예문 (영어) 

What 무엇 What is this? 

Where 어디 Where do you live? 

When 언제 When is your birthday? 

Who 누구 (주어) Who is calling me? 

Whom 누구 (목적어) Whom did you meet? 

Whose 누구의 Whose book is this? 

Which 어떤 것 (선택) Which color do you prefer? 

Why 왜 Why are you crying? 

How 어떻게 How do you cook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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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ative Questions: 영어에서 선택형 질문(Alternative 

Questions)은 청자가 질문에서 제시된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의 형태이다. Yes–No Questions(‘yes’ 

또는 ‘no’로 답하는 질문)나 Wh- Questions(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질문)와는 달리, 선택형 질문은 제시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 선택형 질문은 보통 “or”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며, 간접적인 

형태로는 선택지를 간략하게 제시하거나 암시적인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보기: 

•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or stay inside? – (Frozen, 

Anna hỏi Elsa) 

• Would you prefer tea or coffee? 

 

- Tag Questions: 태그 질문(Tag Questions)은 진술문 뒤에 

덧붙여지는 짧은 형태의 질문으로, 정보 확인, 동의 유도 또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영어에서 특징적인 형태의 

질문으로, 언어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보기: 

• You’re not serious, are you? – (Friends) 

• She’s from Canada, isn’t she? 

- Declarative Questions (서술형 질문): 이는 서술문의 형태를 

가지지만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문장이다. 이 종류의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처럼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으며, 대신 말하는 

사람이 문장의 끝에서 상승하는 억양(rising intonation)을 사용하여 

질문임을 나타낸다. 서술형 질문은 일상적인 영어 대화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다. 

보기: 

• You’re moving to Paris? – (Emily in Paris) 

• You didn’t tell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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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가지 질문 유형은 영어에서 구문적 형태의 다양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이 유연하게 발휘되어 말하는 사람이 

대화에서 태도, 위치, 그리고 친밀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1.2.2.2. 한국어의 의문문 유형 

한국어에서 의문문은 정보를 요청하거나 확인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문장 구조의 한 단위이다. 

이익섭 & 김경수(2003) 등의 학자에 따르면, 한국어의 의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예/아니오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 

그리고 간접 의문문이다. 각 유형은 형태론적 구조와 화용론적 기능이 

다르며,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과 문화적·의사소통적 특징을 반영한다. 

- 한국어에서 Yes/No Questions 은 화자가 두 가지 답변인 

예/네(긍정) 또는 아니오(부정)를 기대하는 질문 형식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의문문 형태로, 영어의 

Yes/No Questions 에 해당한다.  

영어에서는 조동사를 문장 앞에 배치해야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Yes/No Questions 이 서술문과 동일한 어순을 유지하되, 의문형 어미로 

끝나며, 문장 끝에서 상승하는 억양(rising intonation)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보기: 

• 이 책이 좋아요?  

• 너는 학생이니?  

- 한국어에서 의문사 의문문는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왜", 

"어떻게"와 같은 의문사(의문사)를 사용하여 아직 알지 못한 정보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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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형이다. 이는 Yes/No Question 처럼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보기: 

• 이름이 뭐예요?  

• 어디에서 왔어요?  

이 질문 유형은 영어의 Wh- 질문과 동일하며,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 1.3.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문사 

의문사 영어에 해당하는 표현 

누구 Who 

뭐 / 무엇 What 

어디 Where 

언제 When 

왜 Why 

어떻게 How 

어느 Which 

얼마 / 얼마나 How much / How long 

영어에서는 의문사가 항상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의문사가 문장 내에서 다양한 위치에 올 수 있으며, 이는 

대체되는 문장 성분(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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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함. 

• 무엇을 먹었어요? / 뭐 먹었어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 의문사가 목적어 역할을 함. 

•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갑니까?) – 의문사가 장소 부사어 역할을 함. 

•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합니까?) – 의문사가 시간 부사어 역할을 함. 

- 부가 의문문: 한국어에서의 부가 의문문은 영어의 Tag-questions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 형태로, 평서문 또는 긍정문의 끝에 짧은 

의문절을 덧붙여 정보의 확인, 점검 혹은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  

영어에서는 부가 의문문이 조동사 및 긍정·부정 여부에 따라 고정된 

문법 규칙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한국어의 부가 의문문은 주로 억양 및 

비격식적 또는 반격식적 종결어미에 의존하며, '그렇지?', '맞지?', 

'아니지?', '-지?', '-죠?'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보기: 

• 이 책이 재미있지요?  

• 너도 한국어를 공부하지?  

 

 

 

 



21 
 

표 1.4. 한국어에서의 부가 의문문의 대표적인 형태 

표현 의미 

-지? / -지요? / -

죠? 

~지? / 그렇지? / 맞지?와 같이 ‘~맞지?’의 의미를 

전달함 

그렇지? 그렇지 않니? 

맞지? 맞는 거지? 

아니지? 아닌 거지? 

- 간접 의문문은 직접적인 질문 형식이 아닌, 서술문 형태로 질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 유형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주로 정중한 대화 

상황이나 문어체에서 사용되며, ‘묻다(묻다)’, ‘알다(알다)’, 

‘궁금하다(궁금하다)’ 등의 동사와 함께 자주 나타난다. 

영어에서는 문장 구조의 제약이 엄격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후위 

변형소(-는지 등)를 통해 간접 의문문의 의미를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보기: 

• 이 책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1.2.3.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의문문의 구조와 기능 

1.2.3.1. 영어 의문문의 구조 

영어에서의 의문문 구조는 주로 통사적 변형, 특히 조동사와 주어의 

“도치(inversion)”에 기반한다. 전통 문법 이론에 따르면, 영어 의문문은 

평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다: (1) 조동사를 주어 

앞에 위치시키는 도치, (2) 정보 의문문일 경우 의문사(wh-word)를 

문두에 첨가, (3) 확인의 기능을 갖는 경우 부가 의문문(tag question)을 

활용. 예를 들어, 평서문 “She can sing.”은 다음과 같은 의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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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될 수 있다: “Can she sing?” (예/아니요 의문문), “What can she 

sing?” (wh-의문문), 또는 “She can sing, can’t she?” (부가 의문문). 

영어 의문문의 핵심 특징은 엄격한 어순 제약으로, 문장 내 요소의 

위치 변동이 의문문의 형식을 결정짓는 주요 단서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비교적 경직되어 있으며, 화자가 일정한 문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있어 이러한 

구조 숙지는 의문문을 생성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1.2.3.2. 한국어 의문문의 구조 

영어와 달리,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인 한국어에서는 

의문문이 어순의 변화나 도치를 통해 형성되지 않는다. 대신, 종결어미의 

형태 변화를 통해 의문문을 형성한다. 즉, 평서문과 의문문은 문장 구조 

자체는 동일하지만, 문장 끝 어미의 변화를 통해 문장의 기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평서문:  

• “학생이에요.”  

• 의문문: “학생이에요?”  

또한, 한국어에서는 사회적 관계, 정중도,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다양한 종결어미가 존재한다. “-습니까?”, “-아요/어요?”, “-니?”, “-나?” 

등의 어미는 단순한 문법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함축한다. 

이들은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도, 연령, 사회적 위계 등을 드러내는 지표로 

작용하며, 의문문 자체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이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의 언어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23 
 

1.2.3.3. 영어와 한국어 의문문의 기능 비교 및 분석 

영어와 한국어에서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용적 기능(pragmatic 

functions)”을 담당한다. 이에는 확인, 대화 촉진, 정중 표현, 감정 표현, 

협력 유지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영어에서는 의문문이 화자의 태도 표명이나 상호작용 강화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부가 의문문 “You’re coming to the 

meeting, aren’t you?”는 정보를 요청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동의를 

유도하고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ho doesn’t want 

to be happy?”와 같은 수사 의문문(rhetorical question)은 실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화자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의문문의 기능이 화용적 맥락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사회적 역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같은 내용의 질문도 

상대방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어미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언어 예절과 

사회적 거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는 단순한 

정보 질문을 넘어서, 만남을 제안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접화된 요청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 언어 모두에서 의문문이 가정적, 정중한 

요청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영어에서는 “Could you…?”, 

“Would you mind if…?” 등과 같은 간접 표현이 쓰이며, 한국어에서는 

이를 종결어미와 억양 조절을 통해 구현한다. 예를 들어, “도와주실 수 

있나요?”는 직접적 명령 없이 요청의 의미를 전달하는 정중한 의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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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2.1. 영어와 한국어 의문문의 유사점과 차이점 

2.1.1. 영어와 한국어 의문문 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질문은 발화의 한 형태로서, 맥락에 따라 정보 요청, 확인, 제안 또는 

감정 표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언어마다 의문문을 구성하는 

형식적 구조(form)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각 언어의 통사 체계를 

반영하는 특징으로 간주된다. 영어와 한국어는 각각 인도유럽어족과 

알타이어족(또는 교착어 체계)에 속하는 상이한 언어 체계를 지닌 언어로, 

의문문의 구조 형성 방식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의문문의 어순에 대하여: 영어와 한국어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특히 예/아니오 의문문(Yes/No 

questions)이나 의문사 의문문(Wh-questions)에서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subject-auxiliary inversion)가 요구된다. 

• Ex: Do you like coffee? / What do you want? 

한국어에서는 의문문을 구성할 때 평서문의 어순(SOV: 주어–

목적어–동사)을 그대로 유지하며, 문장의 종결 어미(ending)를 변경하여 

의문을 표현한다. 영어와 달리 주어와 동사의 도치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커피 좋아해요? 라는 문장은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종결 어미를 통해 의문문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조동사의 역할에 대하여: 영어에서는 의문문을 형성할 때 do / does 

/ did, is / are, have / has 등과 같은 조동사(auxiliaries)를 사용한다. 

• Ex: Does he speak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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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는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의문문이라는 

의미는 -요?, -습니까?, -니? 등과 같은 다양한 종결 어미(의문형 

어미)를 통해 표현된다.  

예를 들어, “그는 한국어를 말해요?” 라는 문장은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종결 어미 “-요?” 를 통해 의문문임을 나타낸다.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의 형성 방식(Wh-question): 영어에서는 

what, who, where, when, why, how 등과 같은 의문사(Wh-words)가 

항상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며, 그 뒤에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 구조가 

따른다. 

예를 들어,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문장은 의문사 where 가 

문두에 오고, are you 라는 도치 구조가 이어진다. 

한국어에서는 뭐, 누구, 어디, 언제, 왜, 어떻게 등과 같은 의문사가 

문장에서 반드시 문두에 위치할 필요는 없으며, 문장 내에서의 통사적 

기능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영어와 달리 동사나 

주어의 어순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어디 가요?” 또는 “너 어디가?” 와 같이 동사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의문문을 형성할 수 있다. 

종결어미: 한국어에서는 존경의 수준과 친밀감에 따라 의문문의 

종결어미가 달라지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아래 표2.1.1 는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결어미와 그 예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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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는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결어미 

형식 예시 비고 

-요? 먹어요? 공손한 표현 

-

습니까? 
먹습니까? 격식 있는 표현 

-니? 먹니? 친밀한 표현,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 

-냐? 먹냐? 
고어적, 문학적 표현 또는 남성들 간의 대화에서 

사용 

영어에서는 공손함의 뉘앙스가 보통 간접적인 표현이나 완곡어법, 

또는 완곡한 어휘를 통해 나타나며, 한국어처럼 풍부한 종결어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ould you tell me what time it is? 또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와 같은 표현에서는 간접적이고 공손한 어조로 

공손함이 전달된다. 

축약형 의문문 및 확인 의문문: 영어와 한국어 모두 축약형 

의문문과 확인 의문문(tag questions)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그 

형식과 사용 빈도는 서로 다르다. 영어에서는 tag questions 가 매우 

일반적이며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You’re coming with us, aren’t you? 와 같은 문장에서, 

“aren’t you?” 는 주어와 동사의 부정형으로 결합된 ‘tag ques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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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맞지?” 와 같은 확인을 위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문장의 마지막에서 음조를 변경하여 확인 의문문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너 오늘 서울에 갈 거지?” 라는 문장은 문장 끝에 

“거지?”를  사용하여 확인의 의미를 전달한다. 

 

표 2.1.2. 영어와 한국어 의문문 구조의 주요 차이점 요약 

기준 영어 한국어 

어순 도치 (Aux + S + V) 그대로 유지 (S + O + V) 

조동사 
필수 (do/does, is/are 

등) 
사용하지 않음 

의문사 문두에 위치 위치가 유연함 

의문형 

표현 
구조 및 억양 종결어미(종결어미) 및 억양 

확인 

의문문 

태그 질문 (Tag-

question) 

-지?, -지요?, -냐? 종결어미 및 

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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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영어와 한국어 의문문의 구조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한 실제 대화 

분석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 구조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일상생활 속 짧은 대화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두 친구가 수업 후에 나눈 대화를 다룬다. 아래는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 발췌한 대화로, 일상적인 대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며, 실제 의사소통에서의 언어 사용을 

반영하여 의문문의 문법적 현상과 대화 기능을 분명히 드러낸다. 

민지: 수업 끝났어? 

지훈: 응, 이제 막 끝났어. 

민지: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지훈: 글쎄, 너 뭐 먹고 싶어? 

민지: 나는 김밥 어때? 

지훈: 좋아! 학교 앞 분식집 갈래? 

위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영어로 번역된다: 

Minji: Did your class finish? 

Jihoon: Yeah, it just ended. 

Minji: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lunch today? 

Jihoon: Hmm, what do you want to eat? 

Minji: How about kimbap? 

Jihoon: Sounds good! What about going to the snack bar in front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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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영어와 한국어 의문문 구조 비교 분석 

문장 의문문 한국어 – 특징 영어 – 특징 

1. 수업 

끝났어? 

Did your 

class 

finish? 

도치 없이 원래의 S 

+ V 구조 유지. 

어미와 억양으로 

의문 표현 (어?) 

도치가 발생: 조동사 

Did 가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주어가 

따른다. 

2.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lunch 

today? 

“뭐”가 문장 중간에 

위치하며, SOV 구조 

유지. 도치 없음. 

 

“What”이 문두에 

위치하며, are + S + 
V 형태로 도치가 

이루어진다. 

3. 너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eat? 

원래 어순을 그대로 

유지, 의문문에서도 

어순 변화 없음. 

do 가 조동사로 

사용되며, 도치가 

필수적이다. 

4. 학교 

앞 

분식집 

갈래? 

What about 

going to 

the snack 

bar? 

주어 생략된 축약형 

의문문, 억양과 

종결어미 *-래?*로 

공손한 의미 전달. 

‘What about + V-
ing’ 구조를 사용하여 

제안을 할 때, 그 안에 

의문사 ‘What’을 

사용한다. 

 

위의 대화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 구성 방식의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조동사와 

도치(inversion)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면, 한국어는 평서문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고 종결어미(종결어미)의 변화를 통해 의문을 

표현한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억양과 존대의 종결 어미가 해당 문장이 

의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특히 

비격식적이고 친근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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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두 언어 모두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축약형 표현이나 

간접적인 의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How about kimbap?” 

또는 “김밥 어때?” 와 같은 표현은 제안을 의미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2.2. 영어와 한국어에서 의문문의 기능적 유사점과 차이점  

2.2.1. 영어와 한국어에서 의문문의 기능적 유사점 

영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계통에 속하지만, 두 언어에서의 

의문문은 공통적으로 유사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며, 정보 탐색, 확인, 

감정 표현, 제안, 상호작용 유지 등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 

정보 탐색형 의문문 (Information-seeking questions): 의문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 영어: What are you doing tomorrow? 

• 한국어: 내일 뭐 해요? 

→ 두 문장 모두 ‘what/뭐’와 같은 의문사를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정보 확인형 의문문 (Confirmation questions): 이미 알고 있거나 

추측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 영어: You’re from Seoul, right? 

• 한국어: 서울에서 왔지요? 

→ 두 문장 모두 청자의 동의를 기대하며 정보를 확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제안/권유형 의문문 (Suggestive questions): 정보를 얻기보다는 

청자에게 제안이나 초대를 하기 위한 의문문이다. 

• 영어: Shall we get some coffee? 

• 한국어: 커피 마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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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정중한 방식으로 제안을 전달하며, 청자가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사적 의문문 (Rhetorical questions):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화자의 감정이나 의견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 영어: Isn’t it obvious? 

• 한국어: 그건 뻔하지 않아? 

→ 두 표현 모두 놀람, 비판, 동의, 풍자 등의 감정 표현 기능을 가진다. 

대화 유지형 의문문 (Backchanneling questions):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 영어: Really? 

• 한국어: 정말요? 

→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한다. 

2.2.2. 영어와 한국어에서 의문문의 기능적 차이점 

기능적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한국어는 

문법 구조, 화용적 맥락, 그리고 언어문화적 요소의 차이로 인해 그 

기능이 실현되는 방식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 정중함과 사회적 지위의 표현: 

한국어는 다양한 종결어미 체계를 통해 화자가 정중함의 정도나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표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 밥 먹었어요? (정중한 표현) 

• 밥 먹었습니까? (격식을 갖춘 표현) 

• 밥 먹었어? (친근한 표현) 

영어에서는 정중함을 주로 간접화법, 조동사(modal verbs), 또는 

완곡어구 등을 통해 표현한다. 

• Did you eat? (일반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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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mind if I asked...? (정중하고 간접적인 표현)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가 사회언어학적 문법(sociolinguistic 

grammar)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언어임을 보여준다. 

- 확인 구조 (Confirmation): 영어는 고정된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 

• You’ve finished your work, haven’t you? 

한국어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의문문을 사용한다. 

• 일 끝났지?, 끝났지요?, 또는 단순히 끝났어? (올라가는 억양 사용) 

영어는 명확한 문법적 구조에 기반하여 확인 질문을 구성하는 반면, 

한국어는 종결어미의 변형과 억양의 조절을 통해 의문 및 확인의 의미를 

전달한다. 

- 수사 의문문의 사용 범위:  

한국어에서는 수사 의문문이 일상생활에서 더 널리 사용되며, 특히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한다. 

• 내가 가만있겠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어에서는 수사 의문문이 주로 글쓰기나 연설과 같은 공식적인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며, 일상 회화에서는 비교적 덜 쓰이는 경향이 있다. 

• Can you believe that happened? 

이러한 예시는 두 문화 간의 표현 방식 및 소통 스타일, 특히 감정 전달에 

있어서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 행동을 암시하는 질문 / 간접 의문문:  

영어에서는 질문이나 요청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간접 의문문을 자주 

사용한다.  

• Could you tell me where the station is? 

한국어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하지만, 종결어미를 조절하여 

말의 어조를 부드럽게 만든다.  

• 역이 어디예요? (정중하지만 직접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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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영어의 '간접화 전략(indirectness strategy)'과 

한국어의 '형태 완화 전략(form-softening strategy)' 간의 언어적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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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에서 의문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3.1. 서양 문화에서 의문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서양 언어, 특히 영어에서 의문문의 형성과 사용은 단순히 문법 

규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의문문의 구성 방식, 어휘 선택, 

억양, 그리고 화용적 기능(pragmatic function)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1.1. 직접적인 사고방식과 개인주의의 중시 

서양 문화의 주요한 기반 중 하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라고 

할 수 있다. Hofstede(2001)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서양 문화권 국가는 개인주의 지수가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직접적인 의문문을 

자주 사용한다. 

• “What do you want?”, “Why did you do that?”와 같은 질문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 질문을 할 때의 직설적인 태도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는 자신감, 투명성, 상호 존중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면접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질문이 

자주 사용된다:  

• “Why do you think you are the best candidate for this job?” 

이 질문은 지원자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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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모델 

서양 사회는 나이, 지위,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지위가 낮은 

사람일지라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학생은 수업 중 교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 

• 직원은 상사의 요구에 대해 질문하거나 명확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서양 문화에서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행위이자 알 권리의 

표현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겸손하거나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질문이 종종 간접적이고 신중하게 

사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특징이다. 

3.1.3.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교육 

서양 교육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며, 질문하기는 필수적인 기술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정보를 검증하거나 탐색하기 위해 질문하도록 권장되며, 토론 중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되묻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은 단순한 정보 탐색을 넘어, 도전과 검증, 

그리고 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질문이 단지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의 표현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3.1.4. 의사소통의 명확성과 효율성 

서양 문화에서 질문은 대개 명확한 목적을 지니며, 이는 시간의 

가치, 효율성,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문화적 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질문이 간결하고 명료하며,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형성한다. 질문 시 에둘러 말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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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표현의 자유와 질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이 정부나 조직, 또는 

타인을 향해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이자 장려되는 행동이다. 

이로 인해 질문은 시민의 권력과 책임을 표현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언론, 

법정, 청문회 등의 제도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질문 체계에 의존한다. 

청소년 또한 질문하기를 사회적 책임과 개인 지성의 표현으로 교육받으며, 

이는 질문의 기능이 단순한 정보 탐색을 넘어, 권리의 실현이자 민주적 

참여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서양 문화에서의 질문은 단순한 언어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개인주의, 비판적 사고, 투명성, 민주주의 등 깊이 있는 문화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의 형성과 사용은 

개인주의,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교육, 사회적 평등 등과 같은 문화적 

가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Kramsch(1998)에 따르면, 모든 언어적 행위는 “하나의 문화적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어로 질문하는 방법을 학습할 

때, 학습자는 문법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구조 뒤에 있는 문화적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오해, 갈등,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3.2. 한국 문화에서의 의문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서구 문화에서 질문이 개인의 권리, 직접성, 비판적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로 간주되는 반면, 유교, 집단주의, 위계적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는 한국 문화에서는 질문이 보다 신중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며, 순수한 정보 전달보다는 사회적·관계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은 한국어에서의 의문문 형성과 사용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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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유교적 사유와 사회적 위계 구조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유교 사상은 인간관계에서의 존중, 질서, 

위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질문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 지위가 낮은 사람(연소자, 학생, 하급 직원 등)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 

• 질문이 불가피한 경우, “-시겠어요?”, “-실 수 있을까요?” 등 높임법을 

활용한 간접적이고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질문 대신 평서문 형식을 빌려 의도를 전달하는 

경우도 자주 관찰된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언제 도착하실 거예요?”라고 묻는 대신, 

학생은 “곧 도착하신다고 들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 

→ 이는 질문을 진술로 전환함으로써 공손함과 존경의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2.2. 간접적 문화와 '눈치' 

‘눈치’는 문자 그대로 ‘상황에 대한 미묘한 감지력’을 의미하며, 

한국인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중요한 문화적 개념으로 작용한다. 한국어 

화자는 질문을 할 때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눈치, 억양, 또는 우회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의도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 질문에는 종종 “-죠?”, “-지요?”와 같은 부드러운 의문 표현이나,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와 같은 의문형 평서문이 사용된다. 

•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질문은 세심하지 못하거나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3.2.3. 집단주의와 겸손의 미덕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와는 달리, 한국은 집단주의적 사회로 

분류되며(Hofstede, 2001), 이로 인해 개인은 강한 반론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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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삼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타인의 체면을 살리고 집단 내 

조화를 유지하려는 문화적 가치에서 기인한다.  

질문은 정보 탐색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인식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생들은 수업 중 교수에게 질문을 삼가며, 

이는 수업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스스로를 눈에 띄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려는 겸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2.4. 존댓말 문화와 종결어미 

한국어는 다양한 존댓말 체계와 종결어미를 통해 문법적 형식 

자체로 사회적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다. 질문의 방식은 화자가 

질문을 던지는 상대방의 나이, 지위, 그리고 상황의 친밀도나 격식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경어 체계는 한국어에서 의문문의 구성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질문 자체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도구가 된다. 반면, 

영어는 이러한 경어 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공손함이나 사회적 

거리감은 주로 어휘 선택이나 억양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한국어 학습자는 질문이 단순히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어, 위계, 화합, 맥락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의해 세심하게 조정되는 

의사소통 전략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Brown & Levinson(1987)에 따르면, 문화 담화 화용론에서 

'적절성(appropriateness)'이라는 개념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질문의 

형식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 적절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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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화·사회적 맥락에 따른 의문문 구조의 변이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질문 사용 방식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의 질문 표현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나이, 

결혼 여부, 수입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이는 질문이 사회적 위계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적절한 맥락 없이 

제기될 경우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서양 문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질문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의문문의 분석은 문법적 차원을 넘어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문화가 질문의 사용 방식과 표현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 (KR)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 처음 만났을 때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질문이다. 

• (EN) How old are you? –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영미 문화에서는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여성에게 나이를 직접 

묻는 것이 무례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서구 문화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며, 나이는 민감한 정보로 인식된다. 나이를 

반드시 물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덧붙이거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f you don’t mind me asking, how old are you?" 

• "Would it be okay to ask your age?" 

• "I hope you don’t mind me asking – are you around m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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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현에서 "If you don’t mind..." 또는 "Would it be 

okay..."와 같은 문장은 질문의 직접성을 낮추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드러내는 언어 전략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의 나이를 묻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는 한국 문화와 서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 나이는 많은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곽금주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 문화는 매우 

위계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경어체의 사용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나이를 알아야 

경어를 써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말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신의 나이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질문이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언어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3.4. 영어와 한국어의 질문 사용 차이로 인한 실제적인 문제 

 질문 사용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각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 체계, 사회적 규범 및 의사소통 기대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어 

학습자가 서로 다른 질문 구조와 기능에 접하게 될 때, 특히 교차 문화적 

맥락, 학문적 또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3.4.1. 예의와 격식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 

한국어 사용자는 질문에서 적절한 간접적인 표현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상황에서. 반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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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질문을 할 때 문장의 끝에 있는 예의의 요소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질문 방식을 조정하지 않으면 

불쾌하거나 전문적이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전문적인 환경에서 그렇다. 

예시:  

• Can you help me? (영어에서는 보통 정중한 요청으로 간주됨)  

•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는 친밀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가 더 

적합하다. 

3.4.2.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질문 기능과 형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다언어 

환경에서 학습자는 자신감을 잃고 의사소통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 Kramsch, 1998. 

위의 실제적인 문제는 두 언어 중 하나를 배우는 사람만의 도전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사회의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에서 질문 사용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중요한 

요소인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3.5. 영어와 한국어 간의 질문 사용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 

 현실적인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 간의 질문 구조와 기능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언어 교육, 문화 교육, 

실용적인 의사소통 접근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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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맥락과 화용 분석을 통한 문화 간 인식 강화:  

학습자는 질문의 형태뿐만 아니라 질문이 사용되는 맥락,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역할, 그리고 의사소통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업은 영어와 한국어의 의사소통 상황을 

비교하는 화용 분석 예제를 포함해야 한다. 

3.5.2. 언어 교육에 문화 교육 결합:  

질문을 가르칠 때, 교사는 한국어의 존댓말, 영어의 간접적인 표현, 

각 문화의 예의 규칙 등과 같은 문화적 내용을 결합해야 학습자가 질문을 

형성하는 배경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3.5.3. 실용적인 대화 훈련 및 반응 훈련 강화:  

역할 놀이(role-play), 모의 인터뷰(mock interview), 일상 대화를 

통한 훈련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상황, 대상, 어조에 맞는 질문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원어민 교사가 참여하는 의사소통 수업을 

조직하는 것이 최적의 해결책이다. 

3.5.4. 대조적이고 이중 언어 학습 자료 개발:  

영어와 한국어 간의 질문 유형, 질문 기능, 예의 수준, 질문을 

암시하는 어휘 등을 비교하는 자료를 작성한다. 자료에는 일반적인 실수 

분석과 교정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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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1. 맺음말 

이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의문문의 사용 방식에 대한 

비교·대조 연구” 라는 제목으로 수행되었으며, 총 4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 구조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 구조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의사소통에서 어떤 오류를 유발할 수 있나요?”, “한국 문화와 서구 

문화에서 의문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질문 표현에 있어서 문법 구조, 사용 목적, 그리고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함으로써, 질문 행위에 대한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우선,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질문의 사용 목적은 다양하며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학습자가 서로 다른 문화와 상황에서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는 질문을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데 있어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장 구조, 접속 표현 체계, 그리고 

의사소통에서의 문화적 요소를 통해 그 사용 방식과 구조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분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영어-

한국어 이중언어 학습자들이 언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에서의 질문 사용은 각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어 학습자가 서로 다른 질문의 구조와 기능에 접하게 될 때, 

특히 문화 간, 학문적, 또는 전문적인 환경에서는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는 언어 유형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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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질문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룬 두 문화 모두 질문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바로 

정중함(Politeness), 청자에 대한 존중(Respect),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적절성(Contextual Appropriateness)이다. 이 사실은 질문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이중언어 및 문화 간 환경에서 오해를 

피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어 학습자들을 위해 언어 교육 전략을 구축할 때, 문화 

교육과 결합하여 실제적인 의사소통 접근 방식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맥락 및 화용 분석을 통한 문화 간 인식 제고, 

언어 수업에 문화 교육 통합, 실제적인 대화 연습과 반사적 피드백 강화, 

그리고 대조 및 이중 언어 학습 자료 개발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질문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시간과 역량의 한계로 인해, 연구자는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의문문의 구조, 기능,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이 의문문 사용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 주요한 유사점과 차이점에만 집중하였다. 본 연구의 

대부분은 학술 논문 분석과 온라인 자료 탐독을 통해 이루어졌다. 

 

3.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질문 사용에 관련된 더 많은 측면들이 

앞으로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질문을 할 때의 

억양과 강세의 차이, 지리적 위치에 따른 언어적 차이, 지역 문화에 

특화된 개념들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소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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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내에서 주로 영어와 한국어의 질문 표현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 등 다양한 문장 유형에 대한 분석이나,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 연구도 수행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가 향후 

영어와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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